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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‘제1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’이 지난 11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됐다.

제1회
세일한국가곡의밤개최

(재)세일음악문화재단[이사장정승일·대한설

비건설협회 명예회장·세일이엔에스(주)

회장]이 지난 11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‘제1

회 세일 한국 가곡의 밤’을 개최하고 한국 가곡의 새로

운희망을꿈꾸는계기를마련했다.

세일음악문화재단이 창립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

무대는한국을대표하는성악가들과‘제1회세일한국가

곡 콩쿠르’성악부문에 입상한 젊은 성악가, 작곡 부문

에입상한창작가곡이무대에올려졌다.

또 기존 한국가곡 공연에서 보기 힘들었던 듀엣 앙상

블을새롭게시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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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은 지휘자 김덕기와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

가 관현악 한국민요 모음으로 시작됐다. 이어 제1회 세

일한국가곡콩쿠르 성악여자부문 1위 소프라노 김지은이

‘달밤’과‘밀양아리랑’을 노래했다. 정수연과 이원준은

2중창으로‘고독’과‘그리움’, 테너 이원준‘눈’을 들려

줬다.

이날 공연에서 소프라노 신지화, 메조 소프라노 이아

경의 노래로 작곡가 김성태 옹의‘동심초’, ‘추억’이 울

려 퍼졌다. 이어 제1회 세일한국가곡콩쿠르 대상수상자

윤기훈이‘나그네’‘신고산 타령, 소프라노 박정원이 작

곡부문1위입상곡‘베틀노래’를열창했다.

이어서 베이스 김요한이 저녁에(제1회 세일한국가곡

콩쿠르 작곡무문 2위 입상곡), 바리톤 고성현이 수선화,

산아등을열창했다.

공연은 산노래 모음, ‘청산에 살리라’를 끝으로 마무

리 됐다. 출연자들은 앙코르곡으로‘그리운 금강산’을

불렀다. 2000여명의관객들도합창했다. 

한국가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업적을 기

리고자 제정된 제1회 한국가곡상 대상에는 요석 김성태

(99) 옹이 수상했다. 그러나 김성태 옹의 병세가 악화돼

그의 넷째 딸 김기순(이화여대 음대 명예교수) 교수가

대리수상했다.

세일문화재단은“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가을

‘세일한국가곡의밤’을열계획”이라고밝혔다.

정승일 이사장은“한국 가곡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

쟁 등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던 우

리의 노래이나 무관심과 자극적이고 일회적인 대중음악

의 범람 속에 성악가들이 우리 가곡을 부르는 기회가 점

점 줄고 교과서에서조차 비중이 작아지는 등 한국가곡

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”고 지적하며“오늘 한국을 대

표하는 성악가들이 공연과 함께 제1회 세일 한국가곡의

밤 각 부문에 입상한 젊은 성악가들과 작곡부문에 입상

한 창작가곡들의 초연 무대로 꾸며 한국가곡의 새로운

희망을 밝힐 것”이라고 밝히면서“한국가곡을 사랑하는

여러분들의지속적인관심과격려”를부탁했다.

한편, 정승일 이사장은 세일이엔에스(주) 회장이자

대한설비건설협회명예회장이며, 대한설비건설협회제5

대 회장을 역임할 당시 분리발주 확대 등 설비건설업계

발전에많은기여를한바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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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정승일 명예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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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광환 부산시회 회장[(주)유경 대표]이 지난 11월

18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‘제1회 중소기업 기술

인재대전’개막행사에서기업대표로비전선언문을낭

독했다.

김광환회장은또이날개막식에서산학협력에적극

기여한공로로지식경제부장관상을수상했다.

중소기업청과 교육과학기술부, 노동부 등 3개 부처

가공동주최하고시·도교육청, 중소기업기술정보진

흥원 등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18일

~19일, 서울양재동aT센터에서양일간개최되었다. 

정운찬 국무총리, 국회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중소

기업청홍석우청장등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성대

히 개최된 이 행사는‘취업걱정 없는 명품학교, 일손

걱정없는중소기업’이라는주제로산학협력비전선포

식, 우수기업및유공자포상,채용박람회, 산학협력전

시회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진행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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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김광환 부산시회 회장(오른쪽 세번째)은 제1회 중소기업 기술인재대전에 참석해 기업 대표로 산학협력 발전을
위한 버튼터치(축포발사)를 했다. 

김광환부산시회회장, 
제1회중소기업기술인재대전에서

건의문낭독


